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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원래 관광 적자 국가였지만, 2015년에 43년만에 관광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동시에 관광객 수 또한 6년만에 한국을 2배로 앞지르게 되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여러가지 관광 정책으로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일본은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여행, 관광 경쟁력 순위 136개국 중 4위를 기록하는 관광 대국이 되었고, 2019년 USA Google 여행 부분 검색 분야에서 몰디브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일본이 이렇게 관광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노력도 있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의 ‘매력’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일본만의 문화와 서브 컬쳐, 잘 보존되고 있는 전통 문화와 자연 경관들, 지역만의 각기 다른 특색 등 일본이라는 나라는 많은 외국인들이 흥미를 느낄 요소가 충분했기에 지금에 이르러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여러가지 매력적인 관광 자원 중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일본의 문화, 자연 유산 중 일본의 문화유산을 알아보았다.

 1. 호류지: 호류지는 나라현 이코마군 이카루가초에 있는 불교 사찰이다.
쇼토쿠 태자가 세웠다고 알려져 있으며, 금당, 5중탑 등이 있는 서원과 몽전 등이 있는 동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본의 아스카 시대를 상징하는 아스카 양식의 대표작이며, 호류지의 서원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호류지의 건축물은 1993년 ‘호류사 지역의 불교 건축물’ 로 일본 최초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2. 히메지 성: 히메지성은 일본 효고현 히메지 시에 있는 성이다.
일본의 근세 성곽의 대표적인 옛날 건축의 잔존물이며, 일본 성곽 건축 최 전성기의 양식과 구조를 가장 잘 보전하고 있다.
히메지성은 춤을 추며 서 있는 백로처럼 보인다 하여 백로성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1993년 성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성 내부에도 8개의 국보와 74채의 중요 문화재 등이 있다

3. 고대 교토의 역사 기념물: 교토부 교토시, 우지시, 시가현 오쓰 시에 있는 ,8세기 헤이안 시대부터 19세기 까지 약 1천년간 남아있는 17개의 절과 신사 등이다. 1994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지정되었다.

4. 시라카와고와 고카야마 역사 마을: 기후현 히다 지방의 오노 군 시라카와 촌의 시라카와고 와 도야마현 난토 시 고카야마에 있는 갓쇼즈쿠리로 된 지붕을 가진 마을이다.
갓쇼즈쿠리는 에도시대부터 시작된 지붕의 양식으로 지붕의 경사를 급경사로 하여 폭설에 의해 지붕에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양식이다.
이러한 지붕 양식과 일본 전통가옥, 생활 방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마을이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됐고 유네스코 등록 후 관광객들이 몰리고 일부 몰상식한 관광객들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5.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 (원폭돔) : 히로시마시 나카구 나카지마에 있는 평화 기념관이다.
 1915년 건설된 일본 히로시마의 상업 전시관이었지만 1945년 8월 6일 제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반파되고 남아있는 전쟁 유적이다.
1966년 히로시마 시의회 에서 원폭 돔을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이 후 2년, 3년 주기로 복원 공사를 하며 당시 원자 폭탄을 맞은 그 모습 그대로 완벽히 보존 되고 있다.
1996년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 되었다.

6. 이쓰쿠시마 신사: 이쓰쿠시마 신사는 히로시마현 하쓰카이치 시의 이쿠쓰시마에 있는 신사다.
헤이안 시대 말에 다이라노 기요모리가 세운 신사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도리이로 유명하다.
신사가 있는 이쿠쓰시마 섬은 일본의 삼경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오래전부터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해 유명한 관광지였고, 199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7. 고대 나라의 역사 기념물: 고도 나라의 역사 기념물은 710년~784년 나라 시대의 수도였던 나라현 나라시에 있는 사원 등이다.
5곳의 사찰, 1곳의 신사, 1곳의 궁전, 1곳의 숲 총 8곳의 유적이 199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8. 닛코의 신사와 사찰: 닛코의 신사와 사찰은 도치기현 닛코시에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신이 안장된 능인 닛코 도쇼구, 슈켄도(일본의 종교)의 성지인 닛코 후타라산 신사, 쇼도가 창건한 사찰인 린노지. - 3곳의 유적이 199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도쿄에 있는 학교들의 수학여행 장소로 유명하다.

[bookmark: _GoBack]9. 류큐 왕국의 구수쿠 유적지와 관련 유산: 12세기부터 17세기까지 오키나와 중심 섬의 남부를 중심으로 흩어져 존재하는, 류큐를 지배했던 류큐 왕국의 사적지와 구수쿠 등이다.
2000년 5곳의 구스쿠(성), 2곳의 석조 기념물, 2곳의 문화 유적으로 총9곳의 유적이 류큐 왕국의 구스쿠 및 관련 유산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10.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와카야마현, 나라현, 미에현에 걸치는 3개의 영지(요시노/오미네,쿠마노산잔,고야산)과 그 영지들을 이어주는 참배길로 구성된 세계유산 이다.
스페인의 엘 카미노 데 산티아고 성지순례길과 함께 유이하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참배길이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1. 이와미 은광과 문화경관: 시마네현 오다시를 중심으로 니마 정과 유노쓰 정 지역까지 분포 되어있는 은광으로, 전국시대 후기부터 에도시대 전기까지 일본 최대 규모의 은광이었다.
17세기 전반 정성기에는 연간 약 38톤의 은을 산출했고, 이는 전 세계의 1/15에 달하는 양이다.
1969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12. 히라이즈미: 히라이즈미는 이와테현 남서부에 있는 옛 지명으로 오늘날의 히라이즈미 정 의 중심부에 해당한다.
헤이안 시대 말기의 오슈 후지와라 일족이 번영한 시대의 사원이나 유적군이 다수 남아있으며, 그 중 4곳의 사찰과 1곳의 산이 2011년 세계유산으로 등록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외에도 4곳의 유적을 확대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 후지산: 후지산은 혼슈 중앙부와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의 경계에 있는 휴화산이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옛날부터 다양한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되어온 영산이며, 일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일본 정부에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였지만 독자성이 없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문제로 탈락 됐었다.
이 후 후지산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 순례객들이 온다는 것과 각종 그림과 문학에 등장하여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2013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 외에도 일본에는 여러가지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이 있다.

일본은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를 해왔고,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자연경관과 일본의 매력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있다.

2015년부터 일본에게 외국인 관광객 수를 크게 추월 당하기 시작한 한국 또한 일본의 관광정책에서 배울 점 (오모테나시, 지역관광 활성화 등) 이 있다면 당당히 수용하고 배우고 벤치마킹 하여 한국의 관광정책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을 써서 외국들에게 가장 오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되는, 그런 관광대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